A390              한 석봉의 어머님이 아쉽습니다             

15-12-21a                     

              저는 약 70년 전에 학교에서 한 석봉의 어머님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멀리 있는 도사님께 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석봉은 배울 만큼 다 배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물론 그는 어머님께 배울 것은 다 배웠고 더 배울 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석봉의 어머님은 떡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멀리서 돌아 온 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때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님은 아들을 반기기  전에 아들에게 지필묵을 준비하라고 해 놓고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 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석봉이 쓴 글은 빼뚤빼뚤하여 형편없었습니다. 한편 한 석봉의 어머님이 어둠 속에서 썰은 떡은 한쪽 한쪽이 고르게 잘 썰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아들에게 “너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사님께 아들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이었습니다.   

        70년 전에 배운 한석봉의 이야기는 지금도 저에게는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옹호하는 어머님이 과연 훌륭한 어머니일 이가 없습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타에 테러를 감행하여 수천 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장본인이 오사마 빈 라덴의 어머니는 지금도 자기 아들은 착한 사람이고 그런 잔행을 저질을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십대 소년을 살해하여 인육을 냉장고에 넣고 있다가 체포된 제프리 다머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은 그런 일을 저질을 사람이 아닌 착한 아들이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미국판 지존파 찰스 맨슨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뉴욕의 세계무역 센타에 비행기를 몰고 자살 테러를 범한 아타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 사건은 미국이 꾸며낸 음모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한 석봉의 어머니와 대조가 되는 졸속한 부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교사 자격증을 딴 후에 시골로 발령을 받은 아들을 오랜만에 찾은 어머니가 출근하는 아들의 옷을 잘 대려 입혔습니다. 출근을 하던 아들이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지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냐고 그의 어머니가 묻자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징검다리를 밟으며 개천을 건너다가 안정되지 않은 돌을 딛어 발이 물에 빠졌다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그 돌을 똑 바로 고쳐놓았느냐?” 고쳐 놓지 않았다고 대답한 아들에게 “난 네가 철이 든 줄 알았더니 아직도 멀었구나. 어서 되돌아가서 그 돌을 고쳐놓고 오너라.” 하고 엄하게 꾸짖었다는 이야기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자한 어머니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엄한 어머니라는 말은 그다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옹호하는 일에 우리 동포 어머님들은 세계의 어느 나라의 어머니들과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할 때는 엄해야하는 한석봉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 아쉽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가정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미국인이 저술한 한 책에서 일본 어머니에 관한 표현을 읽었습니다, 물론 일본 어머니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저자에게 비춰진 일본 어머니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아웃 집 아들과 싸우게 되면 일본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무조건 아들의 버릇을 잘 못 가르친 자기의 허물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우리 동포사회와는 판이한 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이들의 일에 어른들이 너무 관여하여 말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어린이들로 구성된 리틀리그의 야구게임에서 관중석에 있는 부모들이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나 자기 아이를 벤치에 앉혔다고 언쟁을 하는 부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리틀리그 게임에 부모들이 입장을 못하게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귀하고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아이는 미련합니다.” 라든지 “저의 아이는 마음씨가 나쁩니다.” 라고 말하는 어머님은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의례히 “저의 아이는 머리는 좋은 아이 인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지 않은 행동을 하여 학교에서나 사법기관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라는 구차한 변명 대신에 자식을 잘 못 가르친 허물을 사회에 사과하는 부모들이 아쉽지 않습니까?    끝 

